
 20×10

NO. 1

콘 크 리 트  속  안 부     

천 천 고 등 학 교          

학 년  김 태 은          3

당 신 에 게  안 부 를  묻 고  싶 어 요 비 록  .  

당 신 은  나 를  모 르 겠 지 만  저 는  당 신 이  

잘  지 내 는 지  궁 금 하 거 든 요 마 지 막 으 로  .  

당 신 을  보 았 을  때 가  워 낙  충 격 적 이 어 서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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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2
그 런  걸 까 요 아 마  당 신 도  기 억 하 고  .  

있 을  거 에 요 .

나 는  기 둥 입 니 다 당 신 이  매 번  쪼 그.  ,

리 고  앉 은  채  편 안 히  등 을  기 대 던  그  

기 둥  말 이 에 요 기 억 하 시 나 요 저 는  .  ?  

비 록  모 습 이  이 전 과  달 라 졌 을 지 언 정  당

신 은  기 억 하 고  있 답 니 다 .

당 신 은  제 가  있 었 던  건 물 을  짓 는  사

람 이 었 죠 콘 크 리 트 나  벽 돌 뭐  그 런  ?  ,  

것 들 을  가 지 고  오 르 락 내 리 락 하 던  당 신 의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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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3
모 습 이  기 억 나 요 쉴  때  제 게  기 대  .  

앉 아  휴 대 폰 에  저 장 된  가 족 사 진 을  보 던  

모 습 도  기 억 나 요 당 신 은  딸 아 이 를  몸.  

시  사 랑 했 죠 저 도  어 깨 너 머  얼 굴 을  .  

봤 어 요 당 신 을  닮 아  눈 이  정 말  예 쁘.  

더 라 고 요 .

며 칠  뒷 면  완 공 식 이 야 우 리  가 족  “ .  

다  같 이  보 자 마 침  우 리  하 진 이  두  .  

살  생 일 이 기 도  하 니 까 .. .”

제 가  들 은  마 지 막  당 신 의  말 에 도  그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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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4
아 이 가  있 었 죠 그 런  당 신 의  모 습 을  .  

보 면 서  가 족 이  있 다 면  어 떤  느 낌 일 까 ,  

하 는  생 각 도  해  봤 었 어 요 제 가  가 졌.  

던  거 라 고 는  태 어 나 자 마 자  부 여 받 은 ,  

천 장 을  받 치 는  임 무 밖 에  없 었 으 니 까 요 .

하 지 만  지 금 은  제  임 무 가  그 런  것 이

었 음 에  감 사 하 게  생 각 하 고  있 어 요 그.  

래 서  당 신 과  하 진 이 를  구 할  수  있 었 으

니 까 .. .

당 신 은  몰 랐 겠 지 만 저 희  기 둥 들  사,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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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5
이 에 서 는  알 음 알 음  커 지 던  소 문 이  있 었

어 요 본 래  서  있 었 던  기 둥 들 이  자 꾸  .  

사 라 진 다 고 요 .

그 럼  그 쪽  천 장 은  누 가  받 쳐“ ? ”

제 가  물 어 보 자  친 구 는 ,

모 르 지 우 리 만 으 로 도  충 분 하 다  생“ .  

각 했 겠 지 ”

라 며  퉁 명 스 레  대 답 했 죠 그 래 야  나.  

중 에  공 간 을  더  넓 혀 서  돈 을  더  벌  

수  있 다 던 데 라 고 도  덧 붙 였 죠 소 문,  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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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6
은  진 짜 인  것  같 았 어 요 갈 수 록  천 장  .  

받 치 기 가  힘 들 어 졌 거 든 요 친 구 들 은  너.  

무  무 거 운  것  아 니 냐 며  비 명 을  질 러 댔

죠 그 래 도  전  버 틸  수  있 었 어 요.  .  

왜 냐 면 당 신 이  있 었 으 니 까,  .

시 간 은  흘 러  당 신 이  말 한  완 공 식  날

이  왔 죠 그 런 데  그 날 은  아 침 부 터  불.  

길 했 어 요 자 꾸  삐 거 덕 거 리 는  소 리 가  .  

났 거 든 요 떵 떵  하 는  이 상 한  소 음.  ,  

도  들 렸 고 요 아 마  모 르 셨 을  거 예 요.  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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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7
문 제  있 어  보 일 까 봐  최 종  점 검 을  하 지  

못 하 게  했 다 고  했 으 니 까 요 또  음 악 소.  

리 와  박 수 소 리 에  묻 히 기 도  했 고 요 .

그 렇 게  점 점  불 안 해 지 던  찰 나  결 국  

일 이  터 졌 어 요 쾅 하 는  굉 음 과  함.  ,  

께  이 때 까 지  들 어 본  적 도  없 는  어 마 어

마 한  무 게 가  저 를  덮 쳤 죠 사 람 들 은  .  

비 명 을  지 르 고 다 른  친 구 들 은  천 장 에  ,  

짓 눌 려  꺾 여 버 리 고 제  옆  친 구 도  .. .  

견 디 질  못 하 고  놓 아 버 렸 죠 하 지 만  전  .  



 20×10

NO. 8
그 럴  수  없 었 어 요 하 진 이 를  안 고  달.  

려 가 는  당 신 을  봤 거 든 요 .

빨 리  나 가 요 빨 리  나 가“ ,  ! ”

전  죽 어 라  소 리 쳤 죠 그 렇 게  버 티 다.  

가  소 방 차  사 이 렌 이  들 리 고  비 명 소 리 가  

잦 아 들  때  정 신 을  놓 아 버 렸 어 요 .

당 신 은  무 사 히  나 갔 겠 죠 나 중 에  들.  

어 보 니  거 대 한  사 고 였 음 에 도  불 구 하 고  

사 망 자 가  나 오 지  않 았 다 고  했 으 니 까 .  

당 신 이  살 아 서  나 는  기 뻐 요 내  역 할  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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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9
은  여 기 까 지 구 나  하 는  생 각 도  들 고 요 .  

저 는  무 너 진  다 른  잔 해 들 과  섞 여  있

어 요 이 렇 게  함 께  부 서 지 고  갈 려  조.  

그 만  조 각 이  되 어 기 둥 이  아 니 라  벽,  

돌 이  되 었 으 면  좋 겠 네 요 그 리 고  언 젠.  

가  당 신 이  배 경 화 면 으 로  해  둔 바 닷,  

가 의  아 담 한  벽 돌 집 이  되 어  당 신 과  다

시  만 나 고  싶 어 요 소 원 이  바 닷 가 에 서  .  

사 는  거 라 고  그 러 신  거 기 억 한 다 고 요,  .

비 록  지 금 은  바 람 에  안 부 를  날 려 보 낼  



 20×10

NO. 10
수  밖 에 없 는  존 재 지 만 언 젠 가  다 시  ,  

만 나 기 를  고 대 하 고  있 어 요 건 강 하 시 고  .  

항 상  행 복 하 시 기 를 그 럼  이 만  줄 일 게.  

요 안 녕.  !


